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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토탈에 과태료 1억8500만원 부과
공정위, 카르텔 조사방해 임원에 최고 5000만원 부과 … 직원 4500만원씩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기업의 카르텔 조사를 방해한 삼성토탈에 총 1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강철규 위원장)는 4월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지난주 석유화학기업의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삼성토탈 임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4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했

다.

4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삼성토탈 서울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혐의에 대

해 조사하던 중 이모 상무가 조사관들이 원본대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

졌다.

이어 삼성토탈 엄모 부장, 이모 과장, 조모 과장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인계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달한 끝

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토탈은 도주를 막기 위해 뒤에서 잡는 조사관을 뿌리치며 앞사람에게 증거서류를 전달했으며 조사관을 

비상구 출입문에서 온몸으로 막아 추적을 지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제재했으며 앞으로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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